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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에서 일주일간 보물찾기 1기 캠프대원으로 참여했던 김경미라고 합니다. 3년 전 강진의 푸소체험과 여행의 기억이 너무 좋아 강진군블로그를 이웃

으로 설정해두고 있던차에 1주일의 강진캠프가 있다고 하여 고민하지 않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동안 강진을 누리고, 보고, 맛보고 다시

저의 자리로 돌아왔네요.

처음에는 그저 강진에서의 '쉼'을 목표로 신청한 캠프였는데, 일주일간의 강진살이를 통해 저 또한 제가 가진 재능으로 강진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지 처음으로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캠프를 진행하고 운영한 강진군청년협동조합편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에 깊이 감동하게 되었고, 타지에서 강진으로 유입해와 그들이 가진 

재능을 나누고 청년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이 캠프에 참석할 수 있는 나이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캠프 이튿날 강진군 일자리창출과에서 나오셔서 강진군의 인구유입을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캠프참여연령을 조금 상향조정해도 괜찮다고 생각듭니다. (*현재는 만 

39세까지로 제한) 

현 대한민국 20대의 대부분은 불안정한 직장생활로 솔직히 기회의 폭이 넓은 도시를 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0대 초반은 강진으로 유

입되어도 결혼 등의 이유로 다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인력이지요. 하지만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는 이미 도시에서의 삶을 살아보았고, 자신의

뚜렷한 사업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느정도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주지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인생 제 2막을 

고민하고 있으며, 기혼가정의 경우 자녀의 정서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세대입니다. 나이제한때문에 2기, 3기 캠프에 추천하지 못하는 저의 주변인들(4

5세미만)이 생각나더군요. 

어쨌든 캠프는 완벽했습니다. 캠프기간 선뜻 자신의 집을 내어주신 청년협동조합 장성현대표님 내외분, 리윤세라믹의 이승표대표님 내외분, 역사문화

해설사 신원섭선생님, 캠프의 윤활류역할을 해준 양혜선청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합니다. 강진은 보물이 많은 곳이 맞는거 같습니

다. 

타지인인 저도 이 캠프를 주춧돌 삼아 강진과의 연결고리가 형성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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